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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하고 흥미로운 신개념 우체국

 어느날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국을  가려고 나왔다. 원래는 

우리학교 옆에 있던 우체국이 어디있지? "엇! 이럴수가!" 우체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로같이 복잡해져 있었다. 우체국의 입구에는 '신비

하고 흥미로운 신개념 우체국' 이라고 써있었다.

 나는 일단 우체국 미로에 들어갔다. 한참을 돌고 돌았더니 어떤 흐릿흐릿

한 우체국이 하나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편지

를 부치고 있었다. 다시 나와서 우체국 간판이 '무지개다리 우체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기는 어떤 우체국인지 물어보니 

어떤 아주머니는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고 한 꼬마아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래

서 나도 내가 너무 어릴적 돌아가셔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다.

 우체국을 나와서 다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진짜 우체국을 찾

으려고 다시 헤매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보였다. 노선도에는 정류장이 총 

3개가 있었다. '무지개 다리 우체국' '마음 우체국' '시간 우체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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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버스요금을 진정한 

마음을 담은 편지였다. 그래서 내가 원래 부치려고 가지고 있던 편지를 내

고 버스에 탔다. 그리고 버스는 1초만에 마음우체국에 도착했다. 마음우체

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우체국은 어떻게 편지를 전달하는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에 대

해 생각하면 그 마음이 상대방의 꿈에 나타나 내용을 전달해준다는 것이

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엄마에게 너무 짜증낸 것을 반성하는 생각을 했

다.

 그리고 다시 마음우체국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시간우체국으로 갔다. 그

리고 이번에는 이 곳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어서 봤

더니 미래 혹은 과거에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과거

에 나에게 지금은 공부하는게 힘들지만 힘내라는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는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게 되는지 궁금

하다며 답장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다. 이 모든 것이 꿈이였다. 비록 

꿈이였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나는 이 꿈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